
 13권-40호(640)    2022.10.16. 

1. 11-12월 매일성경 큐티책 신청 (문의: 김성민 집사)

2. 순모임: 친교 후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 20분까지)

3. PTA 모임: 10/16(주) 오늘 순모임 후

4. 목요 중보 기도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목요 기도모임은 10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5.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식: 10/30(주) 오후 4시

6. 2023년도 청지기 임명 발표: 10/30(주)

7. Operation Christmas Child (선착순 10명) 11/13 신청 마감

(도네이션 박스 당 $30)

11-12월 교회 사역 일정   . 

11/6 (주) Daylight Saving time ends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 

11/11(금) 제직 세미나 #1 

11/18(금) 제직 세미나 #2 

11/20(주):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입교/학습/세례) 

12/4(주): 4/4분기 정기 제직회 

12/11(주): 연말 정기 공동의회 

주일예배 [야고보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9/11 어려울 때 나타나는 믿음 (약 1:1-12)

② 9/18 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 (약 2:1-13)

★ 9/25 새생명축제: 믿음으로 받는 구원 (마 8:5-13) 

③ 10/2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약 2:14-26)

④ 10/9 대화에 나타나는 믿음 (약 3:1-18)

⑤ 10/16 세상을 대할 때 나타나는 믿음(약 4:1-10)

⑥ 10/23 우선 순위에 나타나는 믿음(약 4:13-5:11)

지난주 (10월 9일) 헌금 통계 ($1,964.00)   .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1부 예배                  I                2부예배 
  

예배부름 

 

경배찬양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사도신경 

 

예배기도  

 

광      고 

 

성경봉독 [야고보서 4:1-10] 

 

말씀강해  

“세상을 대할 때 나타나는 믿음” 

 

● 결단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 축      도 

 

예배부름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사죄은총 

● 감사찬송 #새찬송가 36장 

● 교 독 문 #37번(시편 91편) 

● 사도신경 

대표기도 박성효 집사 

예배찬송 #새찬송가 220장 

봉      헌 

● 봉헌기도 

광      고 

성경봉독 [야고보서 4:1-10] 

찬  양  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말씀강해 

“세상을 대할 때 나타나는 믿음” 

● 송영찬송 #새찬송가 433장 

● 축      도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찬양예배                  (7:50pm) 
 

호세아 시리즈 (1) 부정한 신부 (호세아 1:1-9) 
 

 

주일설교 요약 노트 (1) 

 

[서론] 전쟁과 싸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 

 

1. 인생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 

1)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다툼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교회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든지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고백해도, 욕심을 내려

놓지 못하면 결국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헤도네)이란 육체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그것

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왜곡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바

로 이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결국 다툼과 분쟁과 분열, 시

기와 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심지

어 살인하고 시기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투고 싸

워도 얻지 못합니다 

 

3)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고 급기야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원하는 것

을 얻지 못하고 다툼만 일삼는 죄상을 저지르며 살게 될 뿐입니다. 

 

4) 만약 우리가 육체적 쾌락을 얻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

는 잘못된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도네'(정욕)에 기초를 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이 아니기에 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설교 요약 노트 (2) 
 

2. 세상 정욕의 추구는 영적 간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세상 정욕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 '간음하는 여자들이

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적 쾌락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

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육체적인 쾌락(헤도네=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2)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남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크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부이

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

랑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

다. 이 질투는 악의적 시기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

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

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

지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3. 성도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대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

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

나님의 뜻을 비웃으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인생을 멸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겸

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악

한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한 마음으로 하나

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

까이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제

나 성도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